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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 상대' 멕시코, 북중미 월드컵 후 '전설'  마르케스 선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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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AP/뉴시스] 멕시코 축구대표팀 차기 감독으로 예정된 라파엘 마르케스. 2024.08.01.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멕시코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이후 자국 레전드 출신인 라파엘 마르케스 수

석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긴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22일(한국 시간) "두일리오 다비노 멕시코 축구대표팀 단장은 선수 시절 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뛰

었던 전 국가대표 마르케스가 월드컵 종료 후부터 감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다비노 단장은 '폭스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마르케스에 대해 "계약은 이미 체결됐다. 코치진 구성도 80% 완

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바르 시스니에가 멕시코축구협회장 역시 마르케스가 감독으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마르케스는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말까지 멕시코 국가대표로 뛰며 A매치 148경기를 뛰었다.

이 기간 마르케스는 2002년 한일 대회, 2006년 독일 대회, 2010년 남아공 대회, 2014년 브라질 대회, 2018년 러시아 대회

까지 월드컵만 다섯 차례 경험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적인 명문 클럽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한 마르케스는 이후 뉴욕 레드불스(미국), 클루브 레온(멕



시코), 엘라스 베로나(이탈리아), 아틀라스(멕시코)를 거친 뒤 2018년 축구화를 벗었다.

마르케스는 은퇴 이후 아틀라스 단장, 알칼라 코치, 바르셀로나 B(2군) 감독을 거친 뒤 2024년 멕시코 축구대표팀 수석코치로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을 보좌하고 있다.

지도자로서 경력은 짧지만, 멕시코축구협회는 북중미 월드컵 종료 후 마르케스를 감독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멕시코는 북중미 월드컵 A조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체코를 상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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